
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

(34 유벤투스)에게 새 목표가 생겼다.

호날두는 29일(한국시간) 스페인

일간 마르카와 인터뷰에서 은퇴 뒤

의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.

축구 실력 만큼이나 화려한 패션

센스를 과시해온 호날두는 연예계로

진출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.

그는 영어 공부나 할리우드에서

영화 찍기 등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

새 삶 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.

유럽축구연맹(UEFA) 챔피언스

리그 개인 최다 5회 우승 기록을 보

유하고 있으며, 발롱도르를 5차례나

받은 호날두는 축구에서는 더 이룰

게 없어 보인다.

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

여전히 원하지만, 우승컵을 들어 올

린다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

지는 않다 고 말했다. 연합뉴스

새로운 둥지 찾기에 나선 기성용(뉴

캐슬)이 올해 마지막 경기마저 출전

선수 명단에서 빠졌다.

뉴캐슬은 29일(한국시간) 영국 뉴

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

린 에버턴과2019-2020 잉글랜드 프

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홈경

기에서 1-2로 졌다. 최근 2연패를 당

한 뉴캐슬(승점 25)은 에버턴(승점

25)과 승점이 같아졌지만 골득실에

서 밀려 11위로 떨어졌다.

이미 구단으로부터 이적해도 좋다

는 승낙을 받은 기성용은 이날도 출

전 선수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.

내년 1월 이적이 예상되는 기성용

은 자신이 몸담았던 셀틱(스코틀랜

드) 복귀설이 돌고 있다.

이날 경기에서 뉴캐슬은 에버턴의

도미닉 칼버트 르윈에게 멀티골을

얻어맞은 가운데 파비안 셰어가 득

점포를 터트렸지만 끝내 경기를 뒤

집지 못했다. 연합뉴스

류현진(32)이 살짝 미소 지으며 헬로

(Hello) 캐나다, 봉주르(Bonjour)

를 외쳤다.

새로운 소속팀이자 메이저리그에

서 유일하게 캐나다를 연고로 하는

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연고지를 고려

해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은, 류현진

의 첫인사였다.

토론토는 28일(한국시간) 캐나다

온타리오주 로저스센터에서 류현진

입단식을 열었다.

이어 류현진은 토론토 구단 관계

자와 가족, 팬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

한 뒤 토론토에 입단해 기쁘고, 토

론토도 내 영입에 만족할 수 있게 노

력하겠다 고 다짐했다.

이날 류현진은 아내 배지현 전 아

나운서와 함께 홈구장 로저스센터를

둘러보고, 마크 샤파이로 사장, 로스

애킨스 단장, 찰리 몬토요 감독 등

구단 관계자와 인사했다.

구단 역사상 자유계약선수(FA)

투수 최대 규모인 4년 8000만달러를

투자해 류현진을 영입한 토론토는

입단식도 1선발 에 걸맞게 성대하

게 열었다. 입단식에는 샤파이로 사

장과 애킨스 단장, 류현진의 에이전

트 스콧 보라스도 참석했다.

정장을 입고 등장한 류현진은 애

킨스 단장으로부터 99번이 박힌 유

니폼과 모자를 받았다. 2013년 미국

진출 후 류현진이 로스앤젤레스 다

저스가 아닌 팀의 유니폼을 입은 건

이번이 처음이다.

토론토는 류현진이 캐나다 아이스

하키 영웅 웨인 그레츠키의 등 번호

인 99번을 그대로 달게 했다. 류현진

은 토론토 역사상 99번을 단 최초의

선수다.

구단 사장과 단장의 환영사에 이

어 류현진이 마이크를 잡았다.

오늘은 토론토와 한국에 있는 팬

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다 라는

샤파이로 사장의 말처럼, 구단과 한

국 야구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다.

류현진은 토론토는 무척 좋은 팀

이다. 뛰어난 기량의 젊은 선수들이

많아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

고 생각한다 며 토론토는 2019시즌

이 끝난 뒤,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

를 첫 번째로 생각했다. 그래서 계약

했다 고 토론토 영입 배경도 밝혔다.

토론토는 한국 교민이 많은 곳이다.

그래서 더 류현진의 입단이 화제다.

류현진은 2013년에 왔을 때도 응

원을 많이 받았다. 한인 팬들이 더

자주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

다 고 바랐다.

류현진은 구위로 상대를 압도하는

투수는 아니다. 하지만 정교한 투구

로 올해 14승 5패 평균자책점 2.32의

놀라운 성적을 냈다. 평균자책점은

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다.

젊은 선수가 많은 토론토는 노련

하고 정교한 피칭을 하는 류현진 영

입에 힘썼다. 류현진이 젊은 선수들

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

는 기대도 담았다.

류현진은 빠른 공은 가운데로 던

지면 맞을 수도 있다. 나는 늘 제구를

첫 번째로 생각하고 던졌다 며 재능

있는 어린 선수들과 함께 뛰는 건 내

게도 영광이다. 서로 다가가면, 모두

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다.

이제 류현진은 토론토 1선발 이

다. 평균 연봉(2000만달러)을 기준

으로 하면 트로이 툴로위츠키(연봉

1400만달러)를 넘어 토론토 현역 최

고 연봉자다.

역대 토론토 투수 중에서도 2006

년 5년 5500만달러에 계약한 A.J.

버넷을 제치고 최고액을 투자한

FA투수 로 올라섰다.

류현진은 이제는 토론토가 나의

팀이고, 로저스센터가 나의 홈구장이

다. 우리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

것 이라고 다짐했다.

류현진의 묵직한 다짐에 토론토

사장, 단장 등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

아졌다. 연합뉴스

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7

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7

일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

도체육회장 공정선거 실천 선거

중립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.

이날 결의대회는 국민체육진흥

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실

시되는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를

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

화 조성과 공명정대한 민간 체육

회장 선거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

됐다.

도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,

도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공

정선거지원단, 체육회 임 직원 등

15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

는 체육회를 대표해 도체육회 정

찬식 운영부장이 선거중립결의문

을 낭독했고 대한체육회 지역체

육부 송명근 지역체육단체 선진

화TF팀장의 공정선거 교육이 이

루어졌다.

도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 선

거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, 체

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

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

을 같이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위

법한 선거 관여를 스스로 차단하

고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

결의했다 고 밝혔다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제주도체육회장 공정선거 실천 선거중립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사진=제주도체육회 제공

류현진, 2020년 토론토 1선발로 새 출발

류현진이 28일(한국시간)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단을 알

리는 기자회견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. 왼쪽은 류현진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. 연합뉴스

설산을 배경으로 날아오르다 28일(현지시간) 독일 오버 스트 도르프에서 열린 포 힐스(Four-Hills Ski Jumping)토너먼트의 두 번째 훈련 점프에서 독일의 피우스 파스케가 멋진 점프를

선보이고 있다. 포 힐스 토너먼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연달아 열리는 4개 대회 시리즈를 뜻하며 1953년 창설됐다. 연합뉴스


